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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한약 수은․코카인 검출
정화원 의원, 264곳 중 76곳 대량검출 … 기준치 2000배 높은 곳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한약에서 수은과 납 등 중금속이 대량 검출되고, 일부 한약에서는 코카인이 나

왔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9월15일 주장했

다.

정화원 의원이 공개한 의약품 공인시험기관 랩프런티어와 인하대의 한약성분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4곳의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 가운데 76곳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신경계통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

은 등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는 랩프런티어와 인하대가 2005년 초부터 소비자들로부터 한약 성분분석을 의뢰받고 분석한 결과로, 랩

프런티어 조사에서는 123곳 중 21곳에서 은과 납 등 맹독성 성분이, 인하대 조사에서는 146곳 가운데 55곳에

서 제조한 한약에서 코카인과 살충제 등의 부적절 성분이 각각 검출됐다고 정화원 의원은 설명했다.

랩프런티어 분석결과 서울 서초동 A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에서는 수은이 기준치(0.2㎎/㎏)보다 무려 2140

배 높은 428㎎이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정화원 의원이 최근 식약청 직원과 함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해 폐경기 여성에 좋다는 한약을 처방받아 식

약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기준치를 각각 1119배, 1015배를 초과하는 수

은이 검출됐다.

또 경기도 B 한의원과 C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에서도 각각 35.95㎎/㎏, 29.63㎎/㎏의 수은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 전국의 19개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수은이 나왔다.

수도권 소재 D 한의원과 E 한의원에서는 독성물질인 비소와 납이 각각 3.78㎎/㎏(기준치 3㎎/㎏ 이하), 131

㎎/㎏(기준치 5㎎/㎏ 이하)이 검출됐다.

인하대 조사에서는 서울 소재 한의원 2곳에서 제조한 한약에서 마약인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으며, 다른 한

약에서는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살충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스테로이드제는 과다사용시 피부밑 혈관이 터

지거나 백내장 또는 녹내장, 성장부진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와는 별개로 정화원 의원이 자체적으로 서울시내 대표적인 유명 한약시장을 대상으로 한약재 판매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한의원에서 광물성생약 주사(광물질을 갈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 수은이 주 성분)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며, 한 주사제는 식약청 분석결과 98%가 수은 성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천안에서는 간질증후군이 있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광물성생약 주사가 과다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입원 치료중이라고 정화원 의원은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은 2005년 8월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모 업체의 중국산 작약에 대해 식

약청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390ppm의 이산화황이 검출되는 

등 수입한약재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은 “수은 등 맹독성 물질이 대량 함유된 불량 한약이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특히 서각 등 판매금지 품목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는 한약재의 

처방, 조제, 유통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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